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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테카바이오, AI 데이터센터발 전력난 해결할 세계 최초 '냉각구조 특허' 출원 

▶ 흰개미집 구조 기반 에어컨 없는 데이터센터로 항온·항습 관리 혁신 달성 

▶ 연평균 PUE 1.13로 업계 최고 수준 에너지 효율 달성 

▶ 글로벌 데이터센터 설계 및 운영 컨설팅 사업 확대 및 코로케이션 서비스 제공 계획 

 

<2024-12-30> 인공지능(AI) 신약개발 전문기업 신테카바이오(226330, 대표이사 정종선)가 AI 

데이터센터의 핵심인 냉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연대류 구조물 특허'를 출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연대류 구조물 특허'는 전 세계 최초로 흰개미집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에어컨 없이 데이터센터의 구조 특허를 적용해 

냉각문제를 해결했다. 기존 대비 10분의 1 수준의 냉각비용이 사용된다.  

 

엄청나게 많은 통로가 복잡하게 얽인 흰개미집은 개미탑 표면의 수많은 구멍을 통해 바깥과 연결된다. 

개미집 아래의 주요 생활공간에서 나오는 열이 개미탑의 위쪽 구멍을 통해 배출되고, 내부의 공기가 

빠져나간 자리는 시원하고 신선한 공기가 유입된다. 

 

신테카바이오의 ABS센터는 흰개미집 구조에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하는 대류 

현상을 응용한 설계를 적용했다. 외부 공기의 흐름을 최적화해 열 배출 및 공기 순환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별도의 기계적 냉각 장치를 최소화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대폭 절감했다. 또 데이터센터 

내부 온도와 습도를 자연대류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항온·항습 관리 혁신을 이뤄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강화했다. 

 

그 결과 데이터센터의 에너지효율 평가지표인 PUE(전력사용효율성)를 극대화해 PUE 1.1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존의 냉각방식(수공냉식, 액체, 액침냉각 등) 대비 전력 소비량이 적어 차세대 

열관리 방식으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기존 시스템 대비 최대 80% 이상의 전력 절감 효과를 

달성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신테카바이오는 특허 출원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설계 및 운영 컨설팅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존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IDC(항온/항습/전기) 기능이 필요한 바이오 

R&D(연구개발) 연구기관들에게 슈퍼컴인프라를 운용할 수 있는 IDC임대사업인 코로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바이오 R&D 연구기관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시스템을 제공해 신테카바이오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구축하고, 향후 세미나를 통해 산학연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바이오 

데이터 관련 운영 지식의 공유 및 컨설팅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선 신테카바이오 대표이사는 “자연대류 공기순환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한 데이터센터 운영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AI 신약 

개발의 혁신과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에서의 친환경 모델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테카바이오는 국내외로 활발히 AI 신약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는 등 ABS센터를 활용한 AI 신약개발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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